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유한양행,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의혹
상여금을 병의원의 리베이트로 전달 … 본사차원 아닌 일부 지점에서

유한양행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영업사원들에게 2008년 초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

했으나 일부 지역 지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면서 병의원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양행은 “본사에서 2008년 초부터 개인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일부 

지점에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취합해서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비정기 인센티브는 5-6개월 운영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유한양행이 본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형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용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이 2008년 들어 고지혈증치료제를 새로 출시하면서 처방 개시에 따라 지급되

는 랜딩비와 함께 처방금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

기돼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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